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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자원 모형과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와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직무소

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형을 통합하여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건 값에 따른 간접 효과(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해군에서 복무하는 병사 336명을 대상으로 직무소진,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을 제

외하고 총 32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소진과 조직시민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매개로 조직시

민행동에 이어지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스마

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인식 수준 조건값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

을 완충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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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군대는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적․제도적으로 민간 사회

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대에 입대한 병사들의 대다수는 20대 초

반의 성인 도래기로 교우 관계와 사회적 관

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 하지만, 군대의 

환경적․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병사들은 자신

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 형성해 온 사회적 관

계망이 단절되게 되며, 이는 병사들의 주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김옥란, 김완일, 

2014; 오명자, 박희현, 이주희, 권재환, 2013). 

이러한 단절은 사회적 고립의 자각을 유발하

며(Cornwell & Waite, 2009), 병사 개인의 부대 

적응에 악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자살, 탈영

과 같은 각종 악성 사고의 원인이 된다(박상

혁, 윤여연, 2019; 박장한, 2012). 또한 군은 일

반 조직들과 비교해 개인의 욕구보다 조직의 

목표와 임무가 우선시 되는 조직이다(설정훈, 

박수현, 2015).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위계

질서와 역할갈등, 낯선 직무요구(Job demands)

들은 군 복무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며, 병

사들에게 자발적인 부대 활동 참여와 동기 유

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김정은, 2013; 

이대식, 서혜석, 변상해, 2016).

특히 해군 병사들의 경우, 외부와의 단절이 

심한 함정․도서에서 근무하며, 극도의 긴장

을 경험하기에 타군 병사들에 비해 높은 스트

레스를 겪게 된다(강정희, 정선옥, 윤연금, 노

미영, 최윤화, 김지은, 2011). 이는 해군이 전

통적으로 타군보다 위계질서와 직급별 차이가 

명확하고 수직적인 군이며(Cunradi, Moore, & 

Ames, 2008),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열

악하기 때문이다(홍경숙, 최윤경, 2014). 이들

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 2 연평

해전(2002), 천안함 피격사건(2010), 고속정 수

류탄 폭발 사건(2019) 등의 사건들은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

는 해군 병사들의 직무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높은 직무 스트레

스는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Job burnout)

을 야기한다(정교태, 장수덕, 이채화, 2012; 

Stephenson & Bauer, 2010). 직무소진은 직무 구

성원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느끼는 만성적

이고 감정적인 긴장 반응으로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직무효능감의 감소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군에

서의 소진은 장병 개인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인 어려움을 유발해 군 생활 부적응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응집력이 강조되는 군 조직

에 기강 해이, 사기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

향을 유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손귀현, 손영우, 정

은경, 2018; 최현주, 이자영, 2012). 하지만 대

한민국 군 병사들이 자각하는 소진과 그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육군 병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군 병사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연구에서 해군 병사들

은 타 군 장병들에 비해 스트레스 고위험 집

단이고 소진에도 취약하기에, 이들에게 특성

화된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강

정희 등 2011, 박용욱, 설정훈, 손영우, 2018; 

설정훈, 박수현, 2015; 정복련, 이선미, 전상희, 

정선옥, 한석옥, 2007). 따라서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완충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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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병영문화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장병들이 ‘자율과 책임

의 병영생활 행동으로 능동적인 군인상(軍人

象)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국방부 홈페이

지, 2020년 4월 6일). 군에서 병사들에게 바라

는 ‘자율과 책임’과 ‘능동적인 군인상’은 ‘직

무열의(Work engagement)’ 및 ‘조직시민행동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과 같은 맥락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직무열의는 직무와 

관련해 긍정적이고 충만한 마음 상태를 의미

한다(Schaufeli, Salnova, Gonzalez-Roma, & Bakker, 

2002).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보상을 받는 

행동은 아니지만, 조직 내에서 조직의 유효성

이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의 자발

적인 행동이다(Organ, 1988). 군에서 조직시민

행동은 자발적인 협력과 헌신적인 참여를 통

해 군기, 사기, 단결을 촉진하고 전투력 발휘

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군인복무규

율에도 반영된 핵심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노

관석, 홍아정, 2012).

하지만, 국방의 의무로 인해 낯선 환경에서 

적은 봉급을 받으며, 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직무에 대한 열의와 조직시민행동

의 덕목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나 사회적 고립,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적인 소진 상태에 빠져있는 병사들은 자

신의 업무 범위가 아닌 일에 참여하고자 하

는 태도가 낮아지게 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이에 국방부에서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

대해 병사들의 군 적응을 도모하고 ‘자율과 

책임을 함양한 능동적인 군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4월부터 전 군 병사

들의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한 것이

다(국방부, 2018). 국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병사들의 96%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병영 내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으며, 휴대전화 사용부

대의 병사들은 미사용부대의 병사들과 비교

해 우울, 불안,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확연히 

낮음을 보고했다(국방부, 2019). 현재 해군 병

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인 18시~21시, 휴일 

오전 8시 30분~21시까지 자유롭게 스마트폰

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가 전 군 장병들

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 설문조사

(2019)를 확인해보면, 병사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SNS와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98.3%가 스마트폰 

통해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개선된 것에 만

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

재 해군 병사들이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에서 군 생활을 위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

아가 스마트폰이 고립된 환경에 직면해 소진

을 겪고 있는 해군 병사들의 직무태도 및 조

직시민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에 대한 잠재적 경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조직시민행

동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

어 스마트폰의 사용이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

진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직무태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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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매개효과

직무열의는 직무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정적

으로 몰입하는 마음상태로 활력(Vigor), 헌신

(Dedication), 몰두(Absorption)의 세 가지 요인으

로 구성된다(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직무열의는 그동안 

직무소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두 변인이 서로 양극에 위치한 개념인지 독립

적인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논의

가 있다(Leiter & Maslach, 2017; Maslach et al, 

2001). 하지만 Schaufeli와 동료들은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이 부적인 상관이 있지만 서로 독립

적인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직무열의의 

요인 중 몰두와 직무소진의 요인 중 직무효능

감 감소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Schaufeli & Salanova, 2007;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 2002).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은 개

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직무열의와 

소진을 동시에 자각할 수도 있다고 나타났다

(Kuok & Taormina, 2017; Makikangas, Feldt, 

Kinnunen, & Tolvanen, 2012; Moeller, Ivcevic, 

White, Menges, & Brackett, 2018). 이는 직무열

의와 소진이 다른 원인과 결과 변인을 가졌으

며(Schaufeli & Bakker, 2004), 직무열의는 개별

적인 업무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수시로 변

할 수 있는 변인이지만, 직무소진은 개인의 

만성적인 직무 태도를 반영하는 변인이기 때

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Sonnentag, 201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과 직무열의를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된 개념으로 해

석했다.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들에서 직무소진은 직무열의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Hakanen & Schaufeli, 2012; 

Llorens-Gumbau & Salanova-Soria, 2014; 

Maricutoiu, Sulea, & lancu, 2017; Salmela Aro & 

Upadyaya, 2014), 국내의 실증 연구에서도 직무

소진은 직무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재윤, 김병용, 구용진, 2010; 이지영, 이희수, 

2015). 이러한 결과는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Hobfoll, 1989)으로 설명할 수 있다

(Maricutoiu et al, 2017). 자원보존이론에 따르

면, 개인의 자원은 한정적이며 사람들은 개인

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문

에 조직의 과다한 직무요구 등으로 소진을 경

험하면 개인은 이를 자원 손실에 대한 위협으

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원은 개인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조직에 자원을 투입하

는 것을 그만 두게 된다. 이를 통해 병사들이 

자각하는 직무소진은 직무열의가 부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해군 병사들이 자각하는 직무소진

은 직무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군 병사들이 겪는 직무소진과 직무열

의.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는 직무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 - resources model; Bakker & 

Demerouti, 2017)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직무요

구-자원 모형은 특정 요구나 자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직업 장면에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모형으로 직무요구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

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Bakker & Demerouti, 

2017,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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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 구성원에게 신

체적․심리적 노력을 요구하는 특성인 직무요

구(Job demands)의 증가와 직무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고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는 특성인 

직무자원(Job resources)의 결여는 직무소진을 

야기한다. 이렇게 발생한 직무소진은 직무동

기의 감소와 함께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등

의 저하를 초래한다(Bakker, & Demerouti, 2017;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직무열의와 같은 동기(Motivation)는 

조직시민행동을 비롯한 업무 수행(Job 

performanc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진은 직접적으로, 또는 동기의 감소를 거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kker & Demerouti, 

2017). 이는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겪고 있는 조

직원은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

과 동기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다.

Halbesleben와 Bowler(2007)는 직무소진과 직

무성과의 관계는 동기(Motivation)변인의 여러 

측면에 의하여 매개되며, 직무소진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는 지위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동기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했다. Arshadi 

(2014)의 연구에서도 근로자들의 정서적 소진

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가 직무 동기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무열의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 연구되는 대표적인 동기

(Motivation)변인이며, 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

을 갖는다(Bakker & Demerouti, 2017; Salanova, 

Schaufeli, Xanthopoulou, & Bakker. 2010). 또한 

직무열의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활력, 헌신, 

몰입과 같은 심리적 동기들을 유발해 조직시

민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높인다(Rich, Lepine, & 

Crawford, 2010). 이는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

은 개인의 역할로 간주되는 활동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공식적으로 정의된 직무 외의 것

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

이다(Rich et al, 2010). 또한 직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자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열의가 높은 조직원은 

조직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Christian, Garza, & Slaughter, 2011). 따라서 병

사들의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원

이 고갈된 병사들의 조직시민행동 저하를 완

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소진과 직무열

의,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기성(2016)의 연구에서 직무열의

는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hiu와 Tsai(2010)의 연구에서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직무관여

(Job involvement)가 매개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박노윤(2011)의 연구에서는 직무열의가 직무환

경과 조직시민행동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해군 병사들이 자각하는 직무열의

는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의 완충효과

많은 연구에서 소속과 유대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정서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적 고립을 경험하는 개인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

게 된다(신지은, 김정기, 서은국, 임낭연, 2017; 

Dewall & Richman, 2011; Maner, D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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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eiscer, & Schaller, 2007). 즉,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개인은 외부에서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직무소진을 겪고 있는 해군 

병사들 또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군의 환경적, 제도적 특

성은 이들이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해군 병사

들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

트폰은 조직 외부에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자원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Putnam(1993)은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 및 협동

을 유발하는 관계망, 규범, 사회적 신뢰로 정

의하였으며, Lin(2002)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하였

다(유창민, 2018에서 재인용). 특히 Putnam 

(1995)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로 네트

워크를 제시했는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회

적 자본은 결속형(Bonding) 사회적 자본과 연

결형(Bridging)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이미 유사한 배경 

및 특성 등으로 형성된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

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으로 밀

접한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가

족이나 친한 친구 등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인종, 종교 등 상대적

으로 다양한 배경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

의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개인 간 관계성은 약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 유용한 정보와 새

로운 시각 등을 제공하는 자본이다(Holland, 

Reynolds & Weller, 2007; Yoo, 2018).

최근의 연구들은 스마트폰으로 형성되는 온

라인 사회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

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오프라인에서 형성

된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며, 온라인에서의 사

회적 네트워크 또한 형성하고 관리한다(배성

만, 2018; Kim, Wang, & Oh, 2016). 따라서 현

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개인의 사회관계 유지

와 확장을 위한 기본 도구이며,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적 자본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배성

만, 2018; Bian & Leung, 2015; Liu, Liu, & Wei, 

2014). 또한 Cho(201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 사용이 특히 젊은 세대의 사회적 자본 형

성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Syrek, Kuhnel, Vahle-Hinz와 De Bloom(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은 SNS를 사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무 몰입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원들은 

업무에 사용되는 자원이 고갈될 시 SNS 활동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관리하

고, 업무에 사용되는 개인 자원을 보충해 이

후 직무 몰입에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ritz, Lam, & Spreitzer, 2011; Syrek, Kühnel, 

Vahle-Hinz, & De Bloom, 2018; Zacher, Brailsford, 

& Parker, 2014). 즉, 조직원들은 자원보존이론

에 따라 개인 자원의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의 투입을 조절하거나, 외부

에서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박재춘, 김성근, 

2018). 특히 직무소진을 겪고 있는 해군 병사

들은 자신감 약화(Self-undermining)의 손실나

선(Loss spirals)으로 더 많은 직무요구를 자각

(Bakker & Demerouti, 2017)하게 된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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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직무자원을 얻기 힘든 군의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직

무 수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직무 소진의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은 개인

의 내적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조직 내부에서 얻는 사회적 

자원은 직무소진의 탈진 요인과 연관이 있으

며, 조직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은 직무소진의 요인 중 냉소 및 직무효능감 

감소와 연관이 있다(Halbesleben, 2006). 또한, 

Halbesleben와 Bowler(2007)은 소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관계에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을 확인했으며, 소진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

호작용이 소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

람들은 자신들의 소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추가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연구에

서도 가족, 친구, 국민들과 같이 군 외부로부

터 얻는 지지와 자원은 장병들의 스트레스와 

직무태도, 군 생활 적응 간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일관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천세구, 채성

기, 이재창(2016)의 연구에서는 병사들이 군 

생활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사회적지지를 자각

하게 될 경우,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력이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

훈(2018)과 설정훈, 박수현(2015)의 연구에서도 

해군 장병들의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해군 장병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

지와 자원이 그들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현, 이기학, 2013). 또한 

장병들의 SNS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

동은 군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증

대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권우영, 백승령, 2015; 권진구,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해군 

병사들이 처해있는 고립과 직무소진을 자각하

기 쉬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사회

적 자본과 같은 자원은 병사들의 직무 소진으

로부터 야기되는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의 

저하를 완충하는 조절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

다. 즉, 직무소진을 높게 자각하는 해군 병사

들일지라도 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자각한다면, 사회적 자본을 충

분히 자각하지 못하는 병사들에 비해 직무열

의의 감소가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조직

시민행동의 감소 양상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3.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은 직무열

의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해군 병사들의 직

무소진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경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직무요구-자원 모형(Bakker & 

Demerouti, 2017)을 바탕으로 직무소진과 직무

열의, 조직시민행동의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와 함께 직무소진이 직무열의,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으

며, 이에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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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직무소진

스마트폰 사회적자본

그림 1. 연구모형

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직무소진이 조직

시민행동에 주는 부적 영향의 조절 효과를 제

공하는지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가설

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해군본부와 **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IRB 번호: 201912-HR-1721-**)의 승인

을 받아 해군본부 및 1, 2, 3함대사령부, 진해

기지사령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6명의 병사들이 

설문 조사에 참가하였고, 응답한 내용에 결측

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 12명

을 제외한 324명의 설문 내용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22세(SD=1.67)였고 

계급별 분포는 이병 20명(6.2%), 일병 133명

(41%), 상병 89명(27.5%), 병장 82명(25.3%)이며, 

근무지는 육상 243명(75%), 함정 81명(25%)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병사

들은 평일에는 평균 2시간 30분(SD=1시간), 

휴일에는 7시간 30분(SD=3시간) 가량 스마트

폰을 사용했으며, 하루 평균 7.5명의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직무소진

Maslach, Jackson 그리고 Leiter(1996)가 개발

한 MBS-GS(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를 신강현(2003)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고갈 요인 5문항, 비인

격화 요인 5문항, 직무효능감 감소 요인 6문

항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

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설문 문항은 “내

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

있음을 느낀다.”,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

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등이 

있다. 원 도구에서 직무 소진의 요인별 신뢰

도(Cronbach’s α)는 각각 .90, .81, .86이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로 각각 .90, .84, .86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직무열의

Schaufeli, Bakker 그리고 Salanova(2006)가 개

발한 UWES-9(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을 백수진(201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활력 요인 3문항, 몰두 요인 3문항,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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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요인 3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설문 문

항은 “나는 부대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고취시킨다.” 

등이 있다. 백수진(2016)의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6, .89, .8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1, .89, .91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

Organ(1988)이 구분한 5가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의 문항을 군 조직 상황에 맞게 김영

춘(2009) 및 전동우(2010)가 수정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이며 리커트 7점 척도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이타적 행동 4문항, 

양심적 행동 4문항, 배려적 행동 4문항, 비불

평적 행동 3문항, 적극적 참여행동 5문항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

는 “나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기꺼이 도와주곤 했다.”, “나의 부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다.”, “나는 부대

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

여한다.” 등이 있다. 전동우(2010)의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0, .83, .74, .89, .8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6, .86, 

.87, .82, .9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4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

Williams(2006)가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Online Social Capital Scale을 김재윤, 김정환, 

김성철(2013)이 스마트폰 사용에 맞게 번안 수

정한 16개 문항을 사용했다.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가 부재한 관계로 기존 

척도를 보완하고자, SPSS 24.0을 이용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문항을 선정했다. 문항들의 왜도와 첨도의 범

위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했기에, 측정변수

들의 공분산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해 요인을 

추출했으며(강현철, 2013), 직접오블리민(Direct 

oblimin)방식을 이용해 요인회전을 수행했다. 

요인별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을 선

정하기 위해 공통성(Communality)이 .30 이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 2개를 삭제하

였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분석 결과 

KMO(Kaise–Meyer-Olkin) 지수는 .91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는 p < .001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했다. 스크리 검

증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급격히 작아지는 

2개의 요인이 제안됨을 확인하였다. 요인 1은 

연결형 사회적 자본 8문항으로 고유값은 7.60

이고 전체 변량의 54.29%를 설명했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결속

형 사회적 자본 6문항으로 고유값은 1.75이고 

전체 변량의 12.53%를 설명했으며, 내적일치

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14개이며, 리커트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설문 문항의 예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하

는 사람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 “스마트폰

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

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 등이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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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등(2013)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연

결형 사회적 자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군대는 계급을 바탕으로 한 위계질서를 강

조하는 조직이다. 군 관련 선행 연구에서 계

급이 장병들의 심리적 상태와 스트레스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강종수, 2013; 오

명자 등, 2013). 따라서 연구에 참가하는 해군 

병사들의 계급에 따라 전반적인 변인에 차이

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 해군 병사들의 근무지는 크게 함정과 육상

근무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무지가 직

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군 병사들의 계급

과 근무지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 v3.5(Hayes, 2013)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SPSS 

24.0을 사용해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한 후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왜도

와 첨도를 확인해 통계분석에 적합한 수준임

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Preacher, Rucker, 그리고 

Hayes(2007)의 제안에 따라 매개모형과 조절모

형, 조절된 매개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해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부

트스트래핑을 실시해 매개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SPSS PROCESS Macro Model 1

을 사용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확

인하고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소진,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의 관게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의 

수준이 직무열의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결  과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선행변인인 직무소진은 직

무열의(r = -.28, p < .01), 조직시민행동(r = 

-.12, p < .05)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매개

변인인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r = .54, p < 

.01),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r = .18,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

과변인인 조직시민행동은 스마트폰을 통한 사

회적 자본(r = .39, p < .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

의의 매개효과 검증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

에 영향을 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독

립변인인 직무소진이 매개변인인 직무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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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직무소진 -

2. 직무열의 -.28** -

3. 조직시민행동 -.12* .54** -

4.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05 .18** .39** -

평균(M) 3.45 4.07 5.29 4.13

표준편차(SD) .90 1.32 .98 .72

*p<.05, **p<.01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종속변인 : 직무열의 종속변인 : 조직시민행동

예측변인 B SE t B SE t

직무소진 -.37 .07 -4.86*** .02 .05 .46

직무열의 - - - .41 .03 11.17***

부트스트래핑 결과(10,000회)

변인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직무열의 -.15 .04 -.23 -.08

***p<.001, 주. B: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표준오차 

표 2.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분석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B = -.37, t = -4.86, p < .001).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소진

과 직무열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직무소진

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 = .02, t = .46, p = n. s), 직무열

의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B = .41, t = 11.17, p < .001). 

이처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각각

의 관계가 유의미하지만, 매개모형을 검증하

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

미하지 않다면 이는 완전 매개로 설명할 수 

있다(Hayes, 2009).

직무열의를 경유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본의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계수는 -.15로 나타

났다. 95%의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

각 -.23과 -.08로 나타났으며, 0을 포함하지 않

고 있어 직무열의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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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직무열의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직무소진 -.45 .07 -5.74*** -.61 -.30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33 .09 3.55*** .15 .52

직무소진 ×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31 .11 2.63** .08 .55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 유의선 검증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조건값 B SE t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SD -.78 .13 -5.13*** -.94 -.42

M -.45 .07 -5.74*** -.60 -.29

+1SD -.22 .09 -2.27
* -.42 -.03

*p<.05 **p<.01 ***p<.001, 주. B: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표준오차

표 3. 직무소진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

그림 2.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검증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 SPSS Macro PROCESS의 Model 1을 활용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독립변인과 조절변

인의 평균중심화를 한 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이 

직무소진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의 상

호작용항에 의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B = .31, t = 2.63, p < .01).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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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직무열의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직무소진 -.45 .07 -5.74*** -.60 -.29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33 .09 3.55*** .15 .52

직무소진 ×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31 .11 2.63** .08 .55

종속변수 : 조직시민행동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직무소진 .02 .05 .46 -.07 .12

직무열의 .41 .04 11.17*** .33 .4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Mediator

95% 신뢰구간

Index SE(boot) 하한값 상한값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 .12 .04 .04 .23

**p<.01, ***p<.001, 주. B: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표준오차, Index: 조절된 매개지수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1SD, Mean, 

+1SD)의 수준에 따라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

회적자본의 ±1 SD값과 평균값에서 모두 0을 

포함하며,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단순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직무소진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을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한 후 회귀식을 유도해 

조절효과의 패턴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

이, 직무소진이 높은 해군 병사들이 직무열의

를 더 낮게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

마트폰을 통한 사회적자본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직무소진의 증가에 따른 직무

열의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분석 순서에 따

라 매개모형와 조절모형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부분모형의 검증이기 때문에 전체모형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 Model 7을 

사용했으며, 해당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직무소진이 매개변인인 직무열의

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며(B = -.45, t = -5.74, p < .001), 동시에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도 매개변인인 

직무열의가 종속변인인 조직시민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 = .41, t 

= 11.17, p < .001). 직무소진과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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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SD(-.72) -.28 .05 -.38 -.18

M -.18 .03 -.26 -.11

+1SD(+.72) -.09 .05 -.19 .00

표 5.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통한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31, t = 2.63, p < .01). 조절된 매개지

수의 부트스트래핑 검정결과 하한값 .04, 상한

값 .23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조절 변인의 정도에 따라 매개효과가 변하

는 것을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 하며, 이를 추정하는 것은 조절된 

매개모형의 핵심이다(Hayes, 2009). 조건부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

트래핑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먼저,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

본이 높아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는 –1SD = 

-.28, Mean = -.18, +1SD = -.0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1SD일 때의 값과 평균일 때 

값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만, +1SD일 때는 신뢰구간

에 0을 포함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적게 자각하거나 보통 수

준으로 자각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사

회적 자본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조직시민

행동의 경로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높을 때는 직

무열의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해군 병사들이 직무소진으로 인

해 감소되는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은 스마

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조절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직무소진이 높은 

병사들은 직무열의의 저하를 매개로 조직시민

행동이 감소되는데, 이러한 직무열의의 매개

효과는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높아

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직무

열의,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시민행동의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개입전략

을 탐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소진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직무열

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의를 논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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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직무소

진과 직무열의의 관계는 많은 실증분석을 통

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재윤 

등, 2010; 이지우,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직

무소진과 직무열의가 독립된 변인이며, 직무

소진이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지지한다(Hakanen 

& Schaufeli, 2012; Maricutoiu, Sulea, & lancu, 

2017; Salmela-aro & Upadyaya, 2014; Llorens- 

Gumbau & Salanova-Soria, 2014).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직무소진을 겪고 있는 

병사들의 조직시민행동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직무열의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이 동기를 거쳐 직무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직무요구-자원 

이론(Bakker & Demerouti, 2017)과 궤를 같이 

한다. 직무열의가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직무소진이 조직시민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보다는 직무열의가 감소를 통해 조직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

무열의는 선행변수가 해군 병사들의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며,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박노윤, 2011). 이

는 직무열의가 높은 조직원이 조직시민행동을 

더 자주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Christian et al, 2011; Rich et al, 2010), 

직무소진을 자각하기 쉬운 해군병사들의 직무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열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주요한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직무열

의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

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해군 병사들은 소

진을 겪을 시 직무 열의가 낮아지게 되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해군 병사들

의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간 관계에서 완충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진을 겪는 사람들은 미래의 사회적 자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관계에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진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

호작용이 소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Halbesleben & Bowler, 2007). 

즉, 직무소진을 겪고 있는 해군 병사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열의의 저

하를 완충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자원보존

이론(Hobfoll, 1989)에 따라 소진으로 자각하는 

개인은 외부에서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외

부로부터 단절되는 특수한 직무 환경으로 인

해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힘

든 해군 병사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소통창구를 

통해 자원을 보충하고 이를 직무에 활용할 수 

있다. 노인들이나 시각장애인, 10대 자녀를 둔 

엄마들과 같이 외부와 직접적인 소통 여건이 

제한되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은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스

마트폰은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정서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명용, 2018; 김재윤, 김정환, 김성철, 

2013; Nolan, Hendricks, Ferguson, & Towell, 

2017) 또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해군 장병

들이 군 외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연구 결과나(설정훈, 2018), 

외상경험을 가진 해군 장병들이 국민의 지지

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한다는 연구결

과(장재현, 이기학, 2013)와 같이 해군 장병들

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의 결과들과도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해군 장병

들과 같이 고립을 자각하기 쉬운 특수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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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획

득할 수 있는 자원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Dewall & Richman, 2011; 

Maner et al, 2007).

직무소진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및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포함하는 조

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직무소진이 높

은 해군 병사들은 직무열의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시민행동 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인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

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완

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마

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낮을 경우, 직무

소진으로 야기되는 직무열의와 조직민행동이 

더욱 감소할 수 있기에, 이들의 군 생활 적응

과 직무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통

한 사회적 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해 주어

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

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은 소진을 겪는 해

군 병사들의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 저하 

완화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병사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자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

과 등 직무열의의 저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직무변인의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우, 2010).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직무요구-자원 모

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실증 연구의 외연을 확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변수를 도입해 

조직원의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학

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군 병사라는 특수한 집단

에 직무요구-자원 모형 이론(Bakker & Demerouti, 

2017)과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을 함께 적

용한 최초의 연구다. 해군 병사들은 외부와 

단절된 병영에서 24시간 지속되는 병영생활을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과 직무자원을 받

는 집단이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이유나 자

아실현 등의 이유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수

행하고자 의무적으로 입대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대 초중반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장군과 비교되는 특

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

요구-자원 모형과 자원보존 이론을 적용해 이

들의 동기와 직무태도 저하를 완충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했으며, 해당 연구의 영역을 확장

했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전 군 병사들의 부

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가 정책의 효과를 검

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단순히 병사들의 정책 

만족도 조사가 아닌 정책이 실제 개인의 직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책 도입의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소진된 병사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군 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병영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병사들이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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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부족하지 않은 사회적 자본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내․외적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진된 병사들의 직무열의

와 조직시민행동 저하를 완충 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 환경과 부정적 정서

는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유치성, 박영조, 손영우, 2016). 사

회로부터 단절된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자원을 얻고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을 저하

를 완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소진과 같은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보다, 이들이 외부와

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자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직무열의

는 구성원 간 전이되어 집단 내에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직무열의

를 보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지우, 

2010).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및 도서 지역 

근무자, 원양선 승조원과 같이 사회로부터 단

절되어 있는 조직원들에게도 동기와 직무태도

의 저하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다. 조직 차원에서는 단절된 환경에 있는 이

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동기의 저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직무소진에서 야기된 동기 및 직무태도의 저

하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획

득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해군 병사들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직업군인을 포

함한 전 군 장병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

반화해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해군 병사들은 고립과 

소진을 자각하기 쉬운 특수한 집단이기에 스

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

을 포함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해군 병사들이 자각하

는 직무소진의 후속 변인들과 그 연관성 확인

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직무소진의 선행

변인들과 그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직

무요구-자원 모형 전체의 틀에서 보았을 때,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소진와 직무열의는 직무

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는 해군 병사들의 직무특성을 함정근무와 육

상근무로 나누고 통제했지만, 실제 수 십가지 

종류에 달하는 다양한 병사들의 직별, 즉 직

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병사들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에서 직무효능

감의 감소 요인이 보상이 부족한 해군 병사들

의 만성적인 동기저하와 이로 인한 직무소진

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했으며, 직

무소진의 요인에 직무효능감 감소 요인이 포

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참고해 

직무소진을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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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Breso, Salanove, & Schaufeli, 2007; 

Schaufeli & Salanova, 2007). 하지만 직무소진의 

직무효능감 저하 요인이 직무소진을 설명하기

에 부자연스러우며 다른 하위 요인들과 다루

어지기에는 무리가 있고, 직무소진의 직무효

능감 요인을 직무열의의 하위 요인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Doty & Glick, 

1998; Schafeli & Bakker, 2004).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의 각 요인 간 관계를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주요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에 참가한 병사들이 응답에 편향을 나타

내거나 편파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측정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

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명확

히 스마트폰의 영향에 의한 것 인지, 조직 내

부 혹은 외부로부터 얻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 내부

와 외부로부터 얻는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고, 

스마트폰 외에도 면회, 휴가, 가족의 지지 등 

조직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변인들을 고려해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실시되

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에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를 통해 환경적 변인 및 개인 특성 변인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

계 및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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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mong South Korean soldiers in the Navy force by applying the Job Demands-Resource Model 

and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work engagement and smartphone use. The mediating effect of work eng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via smartphone use were examined in th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 combine the mediation effect model and the moderation effect 

model and test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To perform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avy soldier on duty, and total of 324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work engagement in the relation of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verified, social capital via smartphone use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work engage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via smartphone use 

in the relation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work engagement was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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